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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2기 신호탄중국 전대 개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개막한제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당대회)에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

회실현에중점을둘것이라고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

당에서열린당대회개막연설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위대한깃발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고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의출범을알리

는중국공산당제19차 당대회는오는 24

일까지일주일간전국 8944만7000명의공

산당원 중에서 뽑힌 2287명의 대표들이

인민대회당에 모여 시진핑 2기 체제를 논

의할예정이다

미리 선출된 243명의 주석단이 당대회

기간의최고지도부로 42명의주석단상무

위원회가 회의를 이끌게 된다 장쩌민(江

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주석을비롯한

원로등74명도특별대표로초청돼참석해

건재를과시했다

이날 시 주석의 뒤를 이어 대회장에 들

어선 장 전 주석은 91세의 고령임에도 휠

체어 등 도움없이 보좌관의 부축을 받으

며입장한뒤시주석의왼쪽에자리를잡

았고 후 전 주석도 건강한 모습이었다 주

석단 상무위원회에는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외에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리루이환(李瑞環) 우방궈(吳邦國) 원자

바오(溫家寶) 자칭린(賈慶林) 쑹핑(宋

平) 리란칭(李嵐淸) 쩡칭훙(曾慶紅) 우

관정(吳官正) 리창춘(李長春) 뤄간羅幹)

허궈창((賀國强) 등 중국 원로 정치인 15

명이포함됐다

오는 24일까지대표들은중앙위원회및

중앙기율검사위 업무보고와 당장 개정안

을놓고토론을벌이게된다

당대회중반인21일부터는차기중앙위

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도 병행된다 중앙

위원회는당대회결의를이행하고당을이

끄는책임을지며대외적으로중국공산당

을 대표하는 중추기구로 중앙위원 200여

명과이들의궐석에대비한후보중앙위원

을 170여명으로구성된다

24일 폐막일에는 당장(黨章당헌) 개정

안의 처리도 이뤄진다 시 주석의 국정운

영 지침인 치국이정(治國理政국가통치)

이 당의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편입될지

당주석제의부활을비롯한당권력구조가

개편될지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

당대회가폐막하면곧바로그다음날인

25일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

기 1중전회)가 소집된다 차기 지도부의

면면도이회의에서확인된다

25일 정오께인민대회당내기자회견장

연단에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李克强)

총리를선두로새상무위원단이서열에따

라입장하는것으로재편된지도부를확인

시킨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새 상무위원을

소개하고 향후 5년간 대내외 정책의 방향

을설명할예정이다

이 때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원회서기의유임여부천민얼(陳敏爾)충

칭시서기후춘화(胡春華)광둥성서기두

50대 지도자의 후계자 지명 여부 등이 한

꺼번에확인된다

시주석의권력집중수위와장기집권가

능성도이를통해유추해볼수있다

연합뉴스

일주일간당원 2287명 참가

후계자지명여부관심

중국의 시진핑(가운데) 국가주석과 장쩌민(오른쪽) 후진타오(왼쪽) 전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

국대표회의 개막식에 참석 나란히 단상에 앉아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주석은 이날 당대회에 참석함으로써 건재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의 5년중 최대행사인 제19

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 개막한

가운데중국당국이북중접경에서도돌발

사태에대비해경계를강화해긴장된분위

기가감돌고있다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압록강변

의랴오닝(遼寧)성 단둥(丹東)에선 도심에

공안이대거배치돼무장상태로순찰을강

화하는등 경계가 강화되고있다 특히해

관(세관)열차역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이엄격하다

이날 오전 10시 단둥을 출발해 북한 평

양으로향하는국제열차에탄북한국적자

들에대해서도평소보다검색강도가높아

졌고신의주에서건너온무역차량들에대

해서도통관절차가철저히진행되고있다

고소식통들은전했다

접경지역 당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와 인터넷 포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테러발생에대비하는것으로나타

났다

한 소식통은 단둥 열차역에서 탑승객

소지품에대한엑스레이검사와함께의심

가는 짐을 개봉해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

이 계속 눈에 띈다며 압록강변 공원에

장갑차가비상대기하고무장경찰의순찰

횟수도늘었다고전했다

랴오닝성 행정소재지인 선양(瀋陽)시

공안국간부들은돌발사태에대비한상부

지시로 이미 이달 초부터 장거리 외출이

금지됐고 야간시간주말 언제든지 근무

지로출동하도록태세를갖췄다

단둥시공안국은만약의테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한국인을 비롯해 테러

대상자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

분간 단둥을 떠나 있으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정은<사진>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최

근 북한의 모든 아동 학생들에게 축구공

을 1개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아

사히신문이 18일보도했다

아사히는서울발기사에서북한소식통

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배경에 체육과

국위선양을연결지어국민의지지를얻으

려는 의도가 있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전역에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스

키장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창설해 체육

교육행정에힘을쏟고있다

북한 축구는 2016년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우승하고 2010년남아프

리카공화국월드컵본선에출전하는등선

전하고있다북한은 2013년 5월평양국제

축구학교를개교하기도했다

북한의 의무교육제

도는 유치원 1년초등

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의 12년제로 김 위원

장의 지시가 이행되려

면 100만개의 축구공

이필요하다고아사히는설명했다하지만

국제사회의제재강화로김정은위원장의

축구공 지급 지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아사히는 한국의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

성 이사장의 말을 빌어 북한이 축구 유니

폼은 만들 수 있지만 특수 기술이 필요한

축구공과축구화는제조할능력이없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의 경우 다음달 자국

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예선전과 관련해 북한팀

에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발

표하기도했다 연합뉴스

오는 22일투개표가실시되는일본총

선에서여권이압승을거둘것이라는판

세관측이잇따르는가운데야권의적전

분열이 이런 전망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18일 도쿄신문이 자체분석과 여론조

사 교도통신 조사를 포함해 내놓은 판

세분석결과에따르면집권자민당과연

립여당인공명당은이번선거에서총의

석수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넘는의석

을유지할것으로전망됐다

앞서 교도통신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

대로 자민공명당이 개헌 단독 발의선

인 31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

다는 판세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전날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

(FNN)도 비슷한결과를내놓았으며마

이니치신문도지난 16일유사한분석내

용을공개했다

도쿄신문 분석에선 고이케 유리코(小

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과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가

이끄는입헌민주당은각각 40대 의석수

를확보할것으로전망됐다

여권의 압승이 예상되는가운데 이들

정당은 제1야당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

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 분석에선

희망의당이 47석 입헌민주당이46석을

확보할것으로예상됐다 도쿄신문이도

쿄도(東京都)유권자를대상으로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고이케 지사가 국정 정당

대표를맡은것에대해 617%가반대한

다고 답했다 이처럼 선거에서 여권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은 다수 선거구에서

야당이 경합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유

권자의표또한분산되기때문으로도쿄

신문은분석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전국 289개의 소선

거구 가운데 80%에 달하는 226개 선거

구에서야당측이분열해여당에도전장

을 내민 형국이 됐다고 전했다 이들 선

거구에선 여당 후보는 1명이지만 무소

속후보와야당계열후보는 2명이상복

수로경쟁을벌이고있다 연합뉴스

헤더노어트미국국무부대변인은 17

일(현지시간)북한핵미사일문제에대

한외교적해결을포기하지않겠다고말

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서 북한이 어떠한 종류의 대화에도 관

심이나의사를보이지않고있다는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대화는 분명 우리의

선호이고 외교는우리가선호하는접근

방식이라며이같이밝혔다

그는렉스틸러슨국무장관과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물론 국가안보팀의

많은 인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덧붙였다

노어트대변인은또 북한의핵미사

일시험중단은 (대화를위한) 대단한출

발이될것이라고말했다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

확인한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6차 핵 실험을 했

으나 같은 달 15일 이후 이날까지 33일

째미사일도발을하지않고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확

실히그것(핵미사일시험중단)이일어

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아직 보지 못했

다고 설명했다그는외교적해법실패

시 군사적 옵션 사용 여부를 묻는 기자

에게 우리는 항상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지만 국무부청사내이방 이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외교이며 우리는

그것에집중하고있다고답변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독

자 대북 제재안 발표 이탈리아의 북한

대사추방결정등을환영했으며 대북

제재는 성공적이며 북한의 자금 공급

을막기시작했다고평가했다

연합뉴스

전쟁가능국성큼日총선여권압승전망

미국무부 북핵외교적해결포기않겠다

공 돌려공세우려는김정은

모든학생축구공지급지시

호주에서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

서도 마약을 거래하거나 소지하다 적발

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호주

사회에경고음을울리고있다

18일호주언론에따르면멜버른리치

먼드의 멜버른 걸스 칼리지에 재학중

인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지난주 학

교 운동장에서 대마초를 거래하다 교사

에적발됐다 이학교는중학교 1학년부

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1400명 이

상이등록하고있는명문사립중고등학

교로 이번 사건은 호주 사회를 놀라게

했다

학교측은마약에관해무관용원칙이

적용되고있다면서이번일은일회성사

건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을 정학 혹

은 퇴학시키지는 않고 학생과 학부모들

을상대로상담을지원하는쪽을선택했

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학교 내 마약

과관련해 적발된 10여 건 중 하나라며

이번의중학생이가장어린것은아니라

고채널7 방송이전했다 연합뉴스

호주초중생마약거래적발 발칵

중국 전현직 주석들 나란히

한국인도예외없다중국테러경계강화
球 功


